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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성격특성과 자아편향 및 

비현실적 지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홍 미 라(충북대 박사과정)․김 영 희(충북대 교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성격특성이 자아편

향과 비현실적 지각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 기혼여성들

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문제는 첫째, 기혼여성의 성격특성, 긍정적 자아

편향,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둘째, 기혼여성의 성격특성, 부정적 자

아편향, 비현실적 비관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대상은 기혼여

성으로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의 유아교육기관과 

관공서, 학교, 교회등을 선정하여 질문지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분석 자료는 총 648부였다. 자

료 분석은 SPSS 12.0과 AMOS 7.0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도, 백분율, 타당도, 신뢰도, 왜도, 첨

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직.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경로에서 모두 유

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격특성과 자아편향, 비현실적 지각이 삶의 만족도와 중

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주었다.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이 긍정적 자아편

향과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높게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친화성과 성실성이 높을수

록 기혼여성은 긍정적 자아편향을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신경증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낮게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실성과 외향성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은 부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비관주의를 낮게 함으

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경증이 높은 기혼여성인 경우 부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비관주의를 높게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

할 만한 결과는 긍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기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하위변수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특히 신경증이 높은 기혼여성은 부정적 자

아편향과 비현실적 비관주의를 높게 하고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덜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